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￭ 서울의 실업자 수 2007년 대비 2012년 상반기까지 1.2배 증가

- 2012년 상반기 서울의 실업자 수는 24만3천명으로 2007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평

균 실업자 수(22만7천명)보다 높음

- 2007년 대비 2012년 상반기까지 실업자 수는 1.2배 증가하여 일자리 부족 현상 심화

￭ 서울의 여성 실업자 수는 남성 실업자 수 대비 증가

- 2012년 상반기 서울의 성별 실업자 구성비는 남성 61%, 여성 39%

- 2007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서울의 평균 남․녀 실업자 비중은 각각 64%, 36%

- 남성 실업자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여성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어 가정생활 및 육아 등으

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 확보 방안 필요

￭ 서울의 청년실업률 2007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평균 8.2%

-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2007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평균 8.2% 

- 서울의 2012년 상반기 청년실업률은 8.8%로 2007년 상반기(7.4%) 대비 1.4%p 높음

-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비경제활동 청년은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은 

청년실업자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 청년취업에 관한 정책 대안 필요

실업자: 
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 
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

실업률: 
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(취업자+실업자)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
실업률(%)= 실업자/경제활동인구*100


